
분별과 결격 

 

분별과 결격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알고, 옳은 것을 선택하며 그른 것을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살전 5:21-22 –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에서 저는 공동체의 지도자인, 귀중한 형제들 여럿이 스스로와 주변인들에게 죄를 

짓고 해를 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미 무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속으로 “감지”했습니다. 

편안하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눠 봤지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룰 순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제가 영으로 

감지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고전 12:10 –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은사 중에 영 분별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사를 계발하여, 영적 위험들을 인식하고 응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형제들에게 더 경고를 주고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뭔가 구린 냄새”를 맡으면, 

실제로 뭔가 썩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틀린 것을 분별하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시는 대로 

직접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멀리 떨어지고 “손을 떼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형제나 자매를 “결격”시키는 데에 신중해야 합니다. 모두에게는 

일종의 문제가 있는데, 함께 가까이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족한 점을 보고 고통 받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에겐 많습니다. 그 성격적 결함이 하루 종일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스스로의 최선을 다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를 완전히 결격시키는 것에는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꾸준한 훈계와 격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사랑할 

가치가 없으며, 심지어 “형제”도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는 데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예슈아께도 

그 세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예를 요한 복음을 중심으로 찾아 보겠습니다. 

 

1. 배경 – 어떤 이들이 예슈아의 배경이 틀렸다는 이유로 그 분을 결격시켰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 요 1:46 (요 7:41 비교).  그들이 보기엔 그 분의 억양과 생활 방식, 

그리고 가정 교육이 다 그른 것이었습니다. 

 

2. 친숙도 – 어떤 이들은 예슈아께서 그냥 동네 목수셨기에 매우 특별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예슈아의 자매들 및 식구들과 친숙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 요 6:42.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 마 13:55-56.  (자기 여동생의 행실을 가지고 판단 

받고 싶은 사역자가 있을까요?) 

 

3. 동기 – 예슈아의 형제들조차도 그 분의 동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유명해지기를 

갈망하여 그러시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 요 7:4.  때로 우리는 한 형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것이라 판단합니다. 

 

4. 인정 – 때로 우리는 다른 유명인사들에게 인정을 받았느냐로 형제를 판단합니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 요 7:48.   누군가에게 학위가 있다거나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주님의 뜻대로 일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인정이 

선한 것이냐 악한 것이냐의 평가를 결정할 순 없습니다. 

 

5. 소문 – 예슈아를 많은 이들이 결격시켰던 것은 그 분의 어머니에 대한 성적 부도덕의 소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동정녀를 통해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 요 8:41.  여기서 보기에, 주님께서 합법적인 

혼인 관계 가운데 출생하지 않으셨다고 빈정거리는 이들이 유년기 내내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요 9:34 비교) 

 

6. 정신적 문제 – 예슈아께서 하신 일들과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이해하지만, 주님 곁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그 분께서 미치셨거나 귀신 들리셨거나, 실성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 요 10:20. (요 8:48-52 비교) 

 

7. 전통 – 예슈아께서는 안식일을 어기셨다는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십계명의 

위반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 요 9:16.  

예슈아께서는 안식일을 범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대로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가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실로 죄를 범하고 있다면, 죄에 대처하는 데에는 성경적 절차가 있습니다. 마 18:15-17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 장 중간에 등장한 다섯 절짜리 훈육의 과정은 타인에 대한 일방적 용서를 요구하는 30 절에 

달하는 말씀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정죄와 고소의 영에 미혹될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의 태도에 대한 균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훈육의 과정이 끝까지 진행되었다면, 그 범죄한 사람은 공인된 지도층이 이사회의 역할을 하여 “사귐을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마음 속에서 누군가를 “파문시킬” 권리가 없습니다. 어떤 이는 

실제로 공동체에 속한 모두를 결격시키고 사귐을 중단하여서, 살고 있는 도시 내의 어떤 공동체에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영들에 대하여 분별력을 사용하고 훈육의 과정에 협력하며, 형제 자매들을 속으로 

결격시키는 일을 방지하는 데에 은혜와 용기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